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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남 아산 화재·폭발사고
엄중조사 및 처벌 방침 천명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일요일 현장방문하여 철저한 수사 지시 -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엠지에너지에 
대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키로 하였다.
  ㈜엠지에너지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23.12.15. 사업장에서 사일로*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중 
1명도 ’23.12.16. 사망하였다.
    * 사일로(silo): 시멘트, 분말 등의 저장고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화재·
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엠지에너지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
하는 유사공정 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내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3.12.1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
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하고, “유사 사업장
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점검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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